
(중부시사신문) 광명소방서는 지난 18일과 20일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

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 

양일에 걸친 협의회는 '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' 제정(‘24.5.16.)에 따라 

추진됐으며, 홍건표 화재예방과장을 위원장으로 소방공무원과 광명전통시장, 새마을시장 자율소

방대장 및 대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전기·부주의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시장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대

책이 부각됐으며, 주요 내용으로는 ▲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임무수행을 위한 

광명소방,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로 화재 안전관리 강화

우리 시장, 내 점포는 스스로...자율안전대책 추진으로 안전관리 의식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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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, ▲전통시장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안전방향 논의, ▲자율소방대 활동물품과 소방

시설 유지관리 등 화재의 예방과 신속대응에 대해 논의했다.

박평재 서장은 “전통시장의 경우 생업을 우선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화재 안전관리에 관심과 의

식이 부족하다.”면서 “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

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전했다.

Copyright by gninews.co.kr All rights reserved.

Page 2 of 2중부시사신문

2024-06-24http://www.gninews.co.kr/news/article_print.html?no=532616


